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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 검찰은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지원 수사하라

날 짜 2017. 3. 9. (총 2 쪽)

논 평

검찰은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지원 수사하라
정치권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이병기 전 국정

원장의 진술이 확인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특검조사에서 이

병기 전 국정원장은 “보수단체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고, 내가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절에도 했고,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다”고 진술

했다.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을 정권 보위 

세력으로 동원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특검수사를 넘겨

받은 검찰은 국정원이 보수단체에게 자금을 지원한 근거와 목적, 지원 

단체 명단과 지원액을 등을 수사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

다. 

2.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양승태 대

법원장 사찰에 이어서 헌법재판소 사찰까지 확인됐지만 국정원은 헌법재

판소와 관련된 대공, 방첩, 대테러 등 보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였다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또한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은 처음이

지만,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 온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열린‘국정원 댓글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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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을 정권 보위 세력으로 동원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

한 이유로 탄핵반대 집회와 과격 시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도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 

3.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정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2012년 국

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였음

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모두 단죄하지 못하고, 국정원

을 개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불

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국정원 개혁을 외쳐서는 안 된

다. 지금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하면, 국정원은 또 다시 민주주의를 훼손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려 할 것이다. 각 당과 대선후보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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